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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와 민주화운동을 경험하며 과밀하고 경쟁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생활

했던 베이비붐세대는 ‘우리’라는 집단의식의 발달로 나의 시간을 공유재로 활용

하며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로 볼모로 인내하는 것을 배웠다. 반면 신세대는

경제적 풍요와 함께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수평적이고 경계가 없는 온라인 세상

을 넘나들며 빠름과 재미,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며 시간을 사유재로 인식하며 산

다.1)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늘어나며 기존 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 층

들의 창의성이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 특히 MZ세대의 SNS 플랫폼 등 디지털 환

경 기반의 생산 및 소비 능력은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이 접목된 디지털 활용으로 유년기를 보낸 세대인 만큼 이들의 트렌드와

관심사 또한 발빠르게 변한다. 나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빠른 적응력을 보

유한 MZ세대는 그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고 게시하는 글 하나

가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고, 그들의 소비 활동이 기업이나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

하는 것에 능숙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뚜렷하다.2)

2019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 약 5,000만 명의 인구 중 MZ

세대의 비율이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국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MZ세대가 기성세대인 베이비부머세대

와 X세대에 이어 주력세대로 떠올랐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은 여러

1) 최은희(2019). 『MZ세대와의 소통은 다른가요?』, 충북 이슈트렌드 Vol.45, p.29.
2) 홍소희, 김민(2021). 『MZ세대 특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메소드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
학회 Vol.24 No.1,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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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이명진, 이민지, 김혜경, 2022). 따라서 금융

산업 업계, 가전 업계, 호텔업계 등 산업의 구분을 막론하고 많은 기업과 기관들

에서 이들이 상당히 중요한 소비자 타깃층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MZ세대의 이목

을 사로잡기 위한 맞춤형 밀착 홍보 수단과 채널을 찾기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

다.

MZ세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가

치관 등이 다른 세대와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부터 선행되어

야 한다. 또한 MZ세대 안에서도 M세대와 Z세대가 결합되어 사용되는데, 이들

사이의 범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들을 한데 묶어 MZ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3)

이처럼 1980년대 초반의 출생자부터 2000년대 초반의 출생자인 밀레니얼 세대

와 1990년대 중반의 출생자부터 2000년대 초반의 출생자인 Z세대가 MZ세대라는

용어로 통칭 된다고 하여 최소로는 10대 후반부터 최대로는 40대 초반까지 다소

넓은 연령대의 두 세대를 하나로 묶어 각 세대 간의 특성 또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까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여가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

년세대의 여가 인식, 청년세대의 여가생활과 여가정책 등 다양한 연구가 다방면

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

사회 ‘청년’은 길어진 교육 기간과 전반의 사회적 맥락으로 인하여 30대를 포함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청년을 15-34세까지, 청년위원회에

는 청년을 만 19-39세까지로 정의한다.4) 또한 취업과 결혼 등의 이유로 대학생

활을 경험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연구의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

년세대의 여가생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에서 다

루는 연령의 코호트와 사회적 지위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5)

이처럼 청년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여가활동에 관한 면

3) 손정희, 김찬석, 이현선(2021).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 특성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 연
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제77호, p.205.
4) 주진영,이세경,원형중(2021). 『COVID-19(코로나) 발생 전후로 나타난 청년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감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Vol.45, No.2, p. 88.
5) 이수현(2017). 『청년 여가정책의 필요성 연구』, 여가학연구 Vol.15, No.3,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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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두 세대를 각각 나누어 구분 또는

비교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

기 위하여 대상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가치와 소비성향, 여가활동에 관한 두 세대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청년

여가생활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돕고, 각 세대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며,

나아가 세대를 분류함에 있어 보다 섬세하고 실질적인 접근의 기초가 되리라 판

단된다.

오늘날 MZ세대는 베이비부머세대·X세대에 이어 주력세대로 떠오르며 산업의

구분을 막론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주된 소비자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여러 기업과 기관들이 MZ세대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특성과 문화, 가치관과 소비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세대의 범위가 넓은 두 세대를

한 집단으로 묶어 그들의 소비성향과 소비가치를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두 세대로 각각 구분 또는 비교

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이와 같다. 첫째, MZ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소비가치, 소비성향,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두 세대 간

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M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가치와 그에 따른 소비성향이 평상시 여가활동 참여빈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 탐색해 보기 위해 각 변수를 나타내는 세부 영역들의 영향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현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표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단순히

젊은 여가소비 집단으로 단일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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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핵심 여가 소비층으로 부상한 두 세대의 고유한 특성 및 가치관과 성향, 여

가활동 참여 패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적 고찰 및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적 고찰로는 국내·외 연구 논문과 단행본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MZ세대

와 소비가치, 그리고 소비성향, 여가활동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이

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고, MZ세대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예비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20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질문과 응답의 모호성 및 어려움이 있는 설문 내용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점 척도와 자기기입식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이용한 문항으로 완성하였

고, 응답자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각각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기 위하여 본

설문 전, 응답자들의 출생연도를 사전 조사하였다.

이후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도내·외 거주 중인 1983년부터 2003년까지의 출생 MZ세대를 대상으로 결측치

및 이상치가 발견된 표본을 제외한 후 총 240부를 유효한 연구 표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이러하다.

제1장을 시작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과 범위를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 국내·외 선행 연구와 단행본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MZ세대와 소비

가치, 소비성향, 여가활동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관계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고자 설문 조사한 데이터를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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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한계점과 추후의 연

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 6 -

<그림 1-1> 연구의 흐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Ⅱ. 이론적 배경

   1. MZ세대

   2. 소비가치

   3. 소비성향

   4. 여가활동

   5. 선행 연구

↓

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2.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2.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3. 측정항목평가

   4. 가설검증

↓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한계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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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MZ세대의 개념

‘MZ세대’란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Millennials)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Z세대(generation

Z)의 밀레니얼-Z세대를 아울러 통칭하는 말로, 두 세대를 칭하는 알파벳의 철자

를 각각 조합하여 파생된 단어이다.

M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이며 국내에서만 쓰이는 용어로, 20

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발간한 ‘트렌드 MZ

2019’에서 처음 사용 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4년까지의 출

생자를 MZ세대로 정의했다. 해당 보고서가 발간 된 이후 각종 언론과 마케팅 관

련 홍보자료에서 ‘MZ세대’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며 확산 되었다.6)

(1) 밀레니얼 세대

1991년 미국 ‘세대’ 관련 전문가인 윌리엄 스트라우스와 닐 하우스의 미국 미래

의 역사(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1980~1982년

(1980년대 초)부터 2000년~2004년(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고

처음 언급했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선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발생하여 마케팅이나 통계 분야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해 왔다.7)

학자나 연구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마케팅이나 통계 분야에서 혼란을

겪어왔던 밀레니얼에 대한 정의는 2018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6) 박재령(2022). 「‘MZ세대’라는 말은 어딘가 잘못됐다」, 미디어오늘, 2022.09.19.
7) 박정한(2020).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선물용 쌀 패키지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연구』, 홍익대
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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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새롭게 정리되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밀레니얼

세대를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나 새로운 세기(New Millennium)를 맞이

한 첫 번째 세대라고 정의하였다.8)

밀레니얼 세대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Lynn C. Lancaster와

David Stallman은 밀레니얼 세대를 Y세대 또는 ‘구글세대, 테크세대’라 부르고,

Marc Prensky(2001)와 Don Tapscott(2008)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받으며 살

아온 첫 세대라는 뜻에서 Digital Native, Net세대 또는 N세대로 나타내었다. 한

국에서는 2005년 ㈜제일기획의 발표 보고서에서 디지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생

활하면서 인간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동시에 나타낸 세대라는 의미를 포함

하여 포스트 디지털세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9)

대학내일20대연구소연구소(2018)의 ‘트렌드 MZ 2019’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는 청소년기부터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며 모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2008년 전 세계의 대대적인 금융위기 이후

고용 감소와 일자리 질의 저하를 경험했고 자연스럽게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에

집중을 쏟기보다 오늘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형성했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와 구분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이자 X세대의 다음 세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밀레

니얼 세대로 정의하고 있다.10)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1990년대 인터넷 정보화와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어린 시절 인터넷을 경험하면서 과거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정보를 쉽게 접근하게 되었다. 모바일의 혁명을 통해 이러한 현

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모든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공유하면서 다양한 사람

들과 소통을 통해 가상세계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봅스턴 컨설

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2012)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제품과

8) 최희영(2019). 『밀레니얼을 위한 브랜드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p.18.
9) 홍기영(2020). 『밀레니얼 세대의 조직시민행동이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
10) 이재형(2019).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가치에 따른 레스토랑 선택속성 및 행동의도 연구』, 경
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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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마케팅에 참여하며 비즈니스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11)

다른 나라의 문화 또는 인종의 차이에 대한 거부감도 적고, 지적 수준이 높으

며, 반항·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다. 개인주의와 개방주의, 감성주의가 이들의 대표

적인 특징으로 호기심이 많고, 소비력이 왕성하다.12)

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디지털 환경을 접하게 되는 디지털 원주민인 ‘디지털 네

이티브(digital native)’ Z세대와는 달리 디지털 유목민인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로써 출생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인터넷 정보화와 모바일의 혁명을 거치

며 첨단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정보 생산·소비를 행하는 21세기형 정보 유목

민인 셈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대상을 2022년 기준 40살인 1983년

생부터 29살인 1994년생까지의 출생자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Z세대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이후 다음 세대를 구분하기 위한 명목으로 등장하였으

며 X, Y세대 이후의 세대를 뜻한다. 1990년대 중반, 기존 밀레니얼 세대와는 다

소 상이한 세대의 특성이 발현되었고, 해당 세대를 기존의 밀레니얼 세대와 동일

한 세대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연구자들이 이들을 기존 밀레니얼 세

대와 분리하기 위해 Z세대를 탄생시켰다.13)

인구통계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통상적으로 Z세대를 1990년 중반 ~ 2000년 중

반까지의 출생자로 정의하지만 현재까지는 Z세대의 끝을 어디로 간주할지에 대

한 통일된 의견이 없는 상태이다.14)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Z세대를 분류한 결과, Z세대를 구분하는

기간에는 학자와 보고서마다 차이가 있으나 자라면서 디지털 문화를 접한 이전

세대와 달리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하여

11) 성소라(2019). 『디자인에서의 고급감에 관한 연구:한·중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홍익대
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74.
12) 최인영(2015). 『Z세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문의 교육목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
인문화학회지 Vol.21 No.3, p.679.
13) 박지혜(2021). 『밀레니얼-Z세대 1인 가구의 주거선호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부동산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p.8.
14) 최고은(2020). 『맥콜 브랜드 재활성화를 위한 패키지디자인 리뉴얼 제안 –MZ세대 타겟을 중
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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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대부분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

반까지를 Z세대로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

앞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차이점에서 언급했듯, 최인영(2015)은 Z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X세대와 Y세대와는 다른 특성으로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스마트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및 아이패

드와 같은 타블로이드 PC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로의 접근성 등 신기술, 소셜미

디어, 정보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또한, Z세대가 이전 세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는 것이다. 2000년 초반의 정보기술(IT)의 혁신과 함

께 유년기부터 디지털 환경에 둘러쌓여 자라온 세대답게 신기술에 매우 민감하

며, 이를 소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NS를 적극 활용하여 신중한

구매를 추구하는 경향도 강하다.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전 이상주의

적인 반면 Z세대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이전 세대와 다른 패턴의 소비를 보

인다고 분석했다.16)

박혜숙(2016)은 2015년 코트라 뉴욕무역관이 발표한 ‘미 부상하는 거대 소비집

단 Generation Z’ 보고서를 토대로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한 디지털 네이

티브 세대’이며, 41%가 정규 수업 외에도 일 평균 3시간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

고 있고 평균 5개 기기 또는 스크린을 동시에 사용하고, 6~11세 경우 66%, 10대

청소년 경우 51%가 ‘게임’을 주된 엔터테인먼트 소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밀레니

얼 세대보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해 텍

스트를 대신하는 이모지(이모티콘)과 이미지 및 GIF파일 등 시각적 요소로 감정

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여 타인이 만든 이미지를 공유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제

작에 나서는 편이라 페이스북 대신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등 새로운 형식의 소셜

미디어로 이전하고 있다고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정리하였다.

Z세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

세대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둘

15) 임은비(2022).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Z세대의 메타버스 사용에 대한 인식 분석 –제페토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8.
16) 최인영(2015). 전게논문, p.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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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쌓여 신기술과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를 소비 활동 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

는 세대이며 둘째, 이전 세대보다 확연히 개인주의와 독립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중요시 추구하는 등 이전 세대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소

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셋째, Z세대의 순간 집중력은 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나고,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정보 소화가 가능하며 넷째, 인종, 성별, 종교, 사

회, 경제에 대해 가장 편견을 가지지 않는 세대로 여겨지고 있다.17)

이처럼 타인과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소통하는 방식과 물건 또는 서비스의 가

치를 매기고 소비하는 방식, 또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달라 ‘신인류’라고 평가되기도 한다.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Z세대의 대상을 2022년 기준 28살인 1995년생부터

20살인 2003년생까지의 출생자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소비가치의 개념

가치는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되며 각 학

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설명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에 공통된 의견을 모으고 있다. 19)

이처럼 개인이 지닌 가치(Values)의 체계는 이전부터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하

는 행동 과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가치의 정의나 관련 개념들에 대한 현재까

지의 논의들은 가치가 인간의 궁극적 존재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며, 개인적 또는

17) 박혜숙(2016). 『신세대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Vol.7
No.6, p.763.
18)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8). 『트렌드 MZ 2019』, p.4.
19) 박상미, 허경옥(2012).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가치, 소비행동, 소비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
문화연구 Vol.15, No.3,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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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위 신념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20)

따라서 가치란 소비자가 현실세계를 반영하도록 변환한 근본적 욕구의 표상인

셈이다.21)

가치는 인간 행동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며 지속적 신념으로서 쉽사리 변하지

않고, 일상 속 대소사를 결정 내릴 때 중요시하는 심리적 속성에 따른 행동 기준

이라 하겠다. 더불어 가치는 인간의 행동의 내재적 기준이 되고 개개인의 행동을

정당화 시켜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22)

이처럼 가치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결국 가치란 인간이 갖는 중요한 지속적인 신념으로 인간의 행동과 판단을 이끄

는 동기적 힘을 기반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혹

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 즉, 소비자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다고 할 수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비가치란 현실을 반영하여 변환한 근본적 욕구의 표상

으로서 인간 행동의 중심을 차지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심리적 속성에 따른 행동 기준이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소비활동 과정에서의

소비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소비자의 신념이자 기준이라고 정의하겠다.

2) 소비가치에 대한 선행연구

Rokeach(1973)는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궁극적 가치와 그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 양식을 제시하는 수단적 가치로 구분하고 각각 18가지, 총

36가지의 가치항목을 제시하였다.

20) 함희망(2009). 『소비자 제품 가치의식에 따른 디자인 평가차이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
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
21) 김홍규(1998). 『한국 소비자의 가치체계연구: 궁극적 가치와 소비신념의 가치구조를 중심으
로』, 한국광고학회 광고학연구 Vol.9, No.4, p. 59.
22) 이영일(2009). 『시장지위와 제품특성이 소비자의 소비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Vol.27, No.4, p. 137.
23) 박윤지(2011). 『현대 소비자가 제품유형에서 추구하는 소비자 가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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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몇몇 연구에서 Rokeach의 36가지 목적 가치와 수단가치가 임의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가치를 목적가치와 수단가치의 이중구조로 보지

않는 연구가 이루어졌다.24)

이후 Sheth, Newman & Gross(1991)가 소비가치를 기능적(functional), 사회적

(social), 감정적(emotional), 진귀적(epistemic), 상황적(conditional) 5가지로 구분

하였고, 이어 Sweeney & Soutar(2001)는 소비가치를 가격과 가치에 관한 기능

적 가치, 성과와 품질에 관한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

였다.

국내에서는 이채은·이진경(2010)의 호텔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민대기(2012)의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가치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능적

· 경제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 진귀적 가치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

다.

또한, 선문혜(2019)의 방중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비가치

를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진귀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 이금호(2019)의 외

식기업 O2O 서비스의 소비가치와 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또한 소비가치를 기능

적 · 사회적 · 감정적 · 진귀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김성연·이미혜(2020)의 웨딩 이벤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소비가치를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의 5가지 차

원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소비

가치를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로 구성하였다.

(1)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

실용적 또는 기능적 성과를 위한 물리적 성과를 위한 대체안들의 수용능력으

로부터 얻게 되는 지각된 효용이다(Sheth et al., 1991: 민대기,2012). 기능적 가치

란 제품의 품질과 기능, 금액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능과 실용을 추구하는 것

24) 이광옥(2007). 『외식소비자의 개인가치성향이 브랜드 인지유형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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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조수현,2005). 이는 외재적 가치에 반대되는 내재적 가치의 개념에 기초를

둔 것이다(이채은,2010).

(2)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정 사회집단과 관련된 대체안들로부터 얻게 되는 지각

된 효용이다(Sheth et al., 1991: 민대기,2012). 사회적 가치는 제품을 소비하는 특

정 사회 집단의 이미지나 고정관념과 관련된 가치이며(조수현,2005) 사회적 욕구

의 충족, 제품이나 브랜드의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 규범이나 집단과의 관련성

때문에 지각되는 가치이다(이채은,2010).

(3)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

특별한 감정 또는 감정의 상태를 유발하기 위한 대체안들로부터 얻게 되는 지

각된 효용이다(Sheth et al., 1991: 민대기,2012). 감정적 가치는 제품을 소비함으

로써 느끼게 되는 느낌이나 감정과 관련된(조수현,2005) 어떤 제품이나 속성이

유발하는 느낌이나 감정적 상태로부터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이다(이채은,2010).

(4) 진귀적 가치(Epistemic value)

호기심의 유발, 새로움의 제공, 또는 지식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체안들

로부터 얻어지는 지각된 효용이다(Sheth et al., 1991: 민대기,2012). 진귀적 가치

는 제품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움을 촉발하고(조수현,2005) 어떤 제품이

나 속성이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신기함을 제공하거나 지식욕을 충족시킬 때 지

각되는 가치다(이채은,2010).

(5) 상황적 가치(Conditional value)

특별한 상황 또는 메이커 선택에 직면해 있는 상황의 결과로서 대체안들에 의

해 얻게 되는 지각된 효용이다(Sheth et al., 1991: 민대기,2012). 상황적 가치는

제품소비를 하게 되는 때 소비자가 직면한 특정 상황과(조수현,2005) 상황에 따

라 선택 대안들이 가지는 가치가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이채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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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성향의 개념

가치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하여 제품을 구매, 소비하려는 성향을 말하며25) 소

비성향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며 소비성향을 구매성

향 또는 쇼핑성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26)

홍은실·성수행(2015)은 Darden & Howell(1987)의 연구를 인용하며 소비성향을

소비에 대한 활동, 흥미, 의견을 포함하는 소비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라이프스타

일 이라고 하였다.

이광옥(2007)은 소비성향의 개념에 대해 김동호(1996)의 연구를 인용하며 소비

성향을 심리적 요소 즉, 소비활동 시 구매동기와 사용법 그리고 사용 후의 처리

법 등 모든 소비활동의 과정을 지배하는 일정한 경향으로 정의 내리면 해당 개

념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김동호(1996)는 개인·심리적 영향요인

으로 동기, 태도, 학습, 기억, 개성, 가치, 라이프스타일로 구분하였고, 사회·환경

적 영향요인에는 문화, 사회계층, 준거리집단, 가족, 소비자사회화, 구전 커뮤니케

이션 등으로 구분하였다.27)

박장규(2013)은 소비자가 소비활동을 할 때는 본인의 성향을 기준으로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개인의 성향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토대

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하며, 인지 이후 감

정차원에서의 만족 혹은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만족을 통해 궁극적으

25) 김민정(2001). 『청소년의 상징적 소비성향과 충동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일반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p.39.
26) 홍은실, 성수행(2015). 『성인여성의 소비성향에 따른 유형분류 및 유형벌 화장품 구매의사결정
특성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3, p.139
27) 이광옥(2007). 전게논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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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위차원에서 재구매 등의 행위로 이어진다.28)

이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이란, 소비자 행동 및 심리 측면에서 소비과정

중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적·심리적 경향으로 개인의 경험 및

가치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로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및 평가할 때

작용하는 기준으로 정의하겠다.

2) 소비성향에 대한 선행연구

Vigneron & Lester(1999)는 소비성향을 과시성, 개성, 유행성, 감성성, 가치추

구성의 5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동호(1996)의 소비성향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성

향을 사회성, 공익성, 충동석, 합리성, 향유성의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수민

(2008)의 기내면세품 구매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성

향을 물질주의성향, 소비자동조성향, 충동구매성향, 편리성 추구성향, 다양성 추

구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이채은(2009)의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을 계획구매성향,

자원절약성향, 과시소비성향, 충동구매성향, 타인의식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이

채은(2010)의 고객의 소비성향과 호텔선택 결정속성에 관한 논문에서는 소비성향

을 계획구매, 절약구매, 충동구매, 과시소비, 타인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명소

형(2016)의 브랜드장류의 소비성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을 실속추구, 건강

추구, 계획추구, 절약추구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소비성향을 계획구매, 절약구매, 충동구매, 과시소

28) 박장규(2013). 『골프의류 소비자의 과시적 소비성향과 브랜드태도, 브랜드만족 및 재구매의도
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학회지 Vol.22, No.2, p. 226.
29) 김가나, 최세희, 김차용(2020). 『골프장 소비가치가 소비성향, 스포츠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80,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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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타인의식으로 구성하였다.

1) 여가의 개념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정보화로 인해 단축된 노동시간,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상승되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개인적 여가 시간이 확대되며 의·식·주 해결이 인생의 기초적인 관심사였

던 시대가 지나고 여가활동이 인간 생활의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30) 이

것은 인간의 기초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지

식과 견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여 자기적 현상을 완충

하는 매개체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31)

과거의 연구를 통해 정의되고 우리가 인식해왔던 레저라는 용어는 현 사회에

서 개개인의 여가시간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휴가, 휴일 등 일상에서 벗

어난 특별한 시간 또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을 뜻했던 개념에서 일상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활동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다시 말하면,

노동 또는 업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이 레저 활동의 영역에 포함된

다는 것이다.32)

수세기 전부터 다루어진 여가의 개념은 사용되는 사회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그 개념이 서로 상이하며 시대

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변화해오고 있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으며 학자에 따라 또는 학문 분야

30) 오찬교(2012). 『지체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가제약의 매개
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
31) 장순용, 김송희(2003).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
이션학회지 제24권, p.17.
32) 김낙한(2022). 『국내 MZ세대의 웰니스 라이프스타일과 숙박상품 선택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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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정의하였다.33)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여가백서」에서는 여가는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34)

윤은경(2007)는 Nelinger(1981)의 연구 내용을 인용하여 여가의 시간적 해석으

로써 인간의 생활시간을 생활 필수시간과 자유시간으로 대별하고, 생활 필수시간

과 노동시간 등을 뺀 나머지 자유시간을 여가라고 보았으며, 활동적 정의로써는

수면과 식사, 노동과 같이 고도로 상례화된 활동이 아닌 것, 셋째, 상태적 정의로

써는 인간이 활동을 하든 안하든 간에 일상생활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

이 아닌 경험 및 마음의 존재 상태라는 것, 제도적 정의로써는 시간의 비생산적

소비 및 금전의 과시적 소비로, 자유시간의 영역에 속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아만족을 경험하며 잠재적으로는 모든 영역의 노력을 포함하여 자기계발 및

타인에 대한 기여를 하게되는 자율적 활동임을 말하였다.

박미현(2007)은 이중구(1998)의 연구 내용을 인용하여 여가란 업무나 일 등의

제약에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심리적 상태이자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 일이나

생활의 필수적 일상시간 등을 제외한 자유 시간으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에 참여하여 심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즐거움을 향유하고 자아실현을

기할 수 있는 시간과 행위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가는 시대적 상황이나 학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 되

고 있는 주관적인 복합 개념으로 시간은 물질적인 것, 활동은 사회적인 것, 그리

고 정신적인 상태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35)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가라는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차이를 띄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노동과 그 외의 의무적 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긴장을 풀고,

기분을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성취감과 자기발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활동 시간으

33) 윤은경(2007). 『성인 장애인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9.
34) 최한수(2018). 『여가활동 유형 및 속성에 따른 여가만족도 연구 – 서울시 근린공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9.
35) 박정하(2020).『대학생들의 소비성향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연구』, 관광경영연구, Vol.24,
No.5,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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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포괄적으로 시간적, 상태적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설명함을 알 수 있다.36)

2) 여가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여가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37) 김용길(2012)는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에서 여가활동 유형을 신체적 여가활동, 정서적 여가활동, 사회적 여가활동으로 구

분하였으며, 이향숙·신원우(2016)은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유

형을 신체적활동, 교육적활동, 정서적활동, 사회적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김원인·김

갑숙·김수경(2006)은 대학생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유형을 스포츠

부문, 취미고양부문, 관람감상부문, 사교부문, 관광행락부문, 놀이오락부분으로 구

성하였다. 홍근호(2016)는 작업치료사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유형

을 개인취미활동, 사교활동, 스포츠활동, 문화활동, 관광활동 5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최한수(2018)은 근린공원 이용자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

활동 유형을 문화오락활동, 건강체육활동, 관광휴식활동, 사회활동, 정서활동으로

구분하였다.박정하(2020)는 대학생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유형을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휴양적 활동, 지적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어, 주진영·

이세경·원형중(2021)은 대학생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강은나·김혜진·김영선

(201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항목으로 운동관람, 문화예술관

람, 운동, 취미활동, 오락활동, 학습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여가유형 및 참여

형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여가활동을 스포츠, 관광, 문화예술활동, 자기계발

활동에 기초 하면서 참여목적, 참여정도, 동기 및 욕구, 인식차원 등에 따라 분류

한다.38)

여가활동 유형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우 다르게 구분된다. 이는 여가활동이

36) 오찬교(2012). 전게논문, p.11.
37) 김원인, 김갑숙, 김수경(2006). 『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 여가제약, 여가선호와의 관계』, 관광
연구 Vol.20, No.3, p. 178.
38) 박소연(2016). 『호텔종사자의 여가활동유형이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강원랜
드호텔을 중심으로』,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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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으로 유사한 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유형을 구분하는 분류 및 기

준의 다양성이 원인이다.39) 윤채빈·박수정·윤소영(2021)은 여가활동의 유형 분류

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기준되로 분류되어 왔으며 각각

의 기준에 따라 가능한 많은 여가활동을 포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

니는 것은 맞으나, 이러한 여가활동의 분류 기준이 논리적 타당성과 유용성을 함

께 지니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유형 분류에 있어 중복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며 현재 우리나라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사용되고 있

는 여가활동 유형표를 우리나라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

다고 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이르기까지 여가활동유형 분류는 8개

의 카테고리(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

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로 변화가 없었지만, 세

부항목 개수는 2006년 116개에서 2007-2008년 90개로 2010년 80개, 2012-2014년

84개, 2016년 85개, 2018년 87개로 추가, 삭제, 병합, 재분류 되는 등 꾸준히 변화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가활동이 문화, 환경, 개인의 성향과 생활양식, 기호에

다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유행처럼 번졌다가 사

라지기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득수준의 향상,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여가

시간의 증가, 스마트 시대의 등장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동 중심의 사회에

서 여가 중심 사회로의 변화, 자기 지향적 가치관의 확대, 양적 개념의 소비에서

질적 개념을 고려한 소비로의 전환 등 가치관의 변화 등 여가환경의 변화(여가백

서, 2013: 윤채빈·박수정·윤소영, 2021) 또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4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여가활동유형 분류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시대적 배경과 문

화·사회·국가적 실정을 고려하여 개정한 윤채빈·박수정·윤소영(2021)의 연구에서

재정립한 여가활동 분류표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였으며 내용

은 아래의 <표 2-1>과 같다.

39) 박미현(2007) 『중년여성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7.
40) 윤채빈,박수정,윤소영(2021), 『한국형 여가활동유형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여가활동
조사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Vol.19,No.2,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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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여가활동 분류표

기존안 변경안
A. 문화예술 관람활동(8) A. 문화예술 관람활동(5)

1. 전시회 관람
2. 박물관 관람
3. 연주회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오페라·국악 등)
4. 전통예술 관람 X (국악은 3번으로 병합·민속놀이는 5번으로 병합)
5. 연극 관람

공연관람(연극·무용·뮤지컬·콘서트·마술쇼·민속놀이 등)
6. 무용 관람
7. 영화관람 영화관람
8. 콘서트 관람 X (5번으로의 통합)

B. 문화예술 참여활동(7) B. 문화예술 참여활동(7)
9. 문학행사 참여 문학행사참여(문예창작·독서토론 등)
10. 문예창작·독서토론
11. 미술활동
12. 악기연주·노래교실
13. 전통예술활동 전통예술(사물놀이, 탈춤, 민요, 판소리 등)
14. 사진촬영
15. 춤·무용

추가. 영상제작활동(58. 1인 미디어 제작 이동)

C. 스포츠 관람활동(4) C. 스포츠 관람활동(3)
16. 스포츠 경기관람-경기장방문관람 스포츠 직접관람-경기장방문관람
17.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TV,DMB를 통한 관람 스포츠 간접관람-유튜브,TV,DMB를 통한 관람

18. 격투 스포츠 관람
X (16.스포츠 경기 직접관람·17.스포츠 경기 간접관람에

격투 스포츠 병합)
19.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

D. 스포츠 참여활동(18) D. 스포츠 참여활동(18)
20. 농구·배구·야구·축구·족구 구기종목
21. 테니스·스쿼시 라켓스포츠(테니스·스쿼시·탁구(23)·배드민턴(31) 등)
22. 당구·포켓볼
23. 볼링·탁구 X (볼링은 20번으로 병합, 탁구는 21번으로 병합
24. 골프
25. 수영
26. 윈드서핑·수상스키·스킨스쿠버다이빙·래프팅·요트 해양 및 수상스포츠
27. 스노보드·스키 등 설상스포츠(스노보드, 스키)
28. 아이스스케이팅·아이스하키 등 빙상스포츠

31. 배드민턴/줄넘기/맨손·스트레칭체조/훌라우프
줄넘기/훌라우프
맨손·스트레칭체조

32. 육상·조깅·속보 걷기/속보/조깅/육상
33. 격투스포츠
34. 댄스스포츠
35. 사이클링·산악자전거
36. 인라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37. 승마·암벽등반·철인삼종·서바이벌
승마
모험스포츠(암벽등반, 철인삼종경기, 서바이벌)

E. 관광활동(11) E. 관광활동(8)
38. 문화유적방문 문화유산·자연명승지 관람
39.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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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삼림욕
41. 국내캠핑 X (55번 아웃도어활동에 병합)
42. 해외여행
43. 소풍·야유회 X
44. 온천·해수욕
45. 유람선 타기
46. 테마파크 ·놀이공원·동·식물원 가기
47. 지역축제
48. 드라이브

F. 취미오락활동(19) F. 취미오락활동(22)
49. 수집활동
50. 생활공예
51. 요리하기/다도 요리하기/디저트·음료 만들기
52. 반려동물 돌보기
53. 노래방
54. 인테리어
55. 등산 아웃도어 활동(등산·낚시·캠핑·드론 등)
56. 낚시 X (55번 아웃도어 활동에 병합)
57. 홈페이지/블로그 관리 홈페이지/블로그/SNS관리/인터넷 검색/채팅

(단, 58번 1인 미디어 제작은 B.문화예술활동으로 이동)58. 인터넷 검색/채팅/1인 미디어 제작/SNS
59. 게임(온라인/모바일/콘솔게임 등)
60.보드게임/퍼즐/큐브 맞추기

보드게임·체스·장기·바둑
61. 바둑/장기/체스
62. 겜블·복권구입
63. 외식·쇼핑
64. 음주
65. 독서(만화책읽기) 독서·만화책·신문·잡지읽기(77.신문/잡지보기(G.휴식활동)와병합)
66.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등) 미용(피부·헤어관리, 네일·마사지 등)
67. 자격증 취득 공부·학원/어학·기술 자기계발 및 학습(어학·기술·자격증 취득 공부·학원 등)
68. 이색카페·테마카페 체험
69. 원예(화분, 화단가꾸기 등)

74. 모바일콘텐츠(유튜브,넷플릭스등), 동영상, VOD 시청
75. 라디오/팟캐스트 청취
76. 음악 감상
81. 클럽/나이트/디스코/캬바레 가기

G. 휴식활동(9) G. 휴식활동(5)
70. 산책 및 걷기 산책 (걷기는 32번과 병합)
71. 사우나·찜질방
72. 낮잠
73. TV시청

74. DVD·VOD·비디오 시청
X, F.취미오락활동으로 이동, (모바일 콘텐츠(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VOD 시청
75. 라디오/팟캐스트 청취 X, 대분류 F.취미오락활동으로 이동
76. 음악 감상 X, 대분류 F.취미오락활동으로 이동
77. 신문/잡지보기 X, 65번과 병합
78. 아무것도 안하기

H. 사회·기타활동(9) H. 사회·기타활동(7)
79. 사회봉사

80. 종교
81. 클럽·나이트·디스코·캬바레 방문 X, 대분류 F.취미오락활동으로 이동
82. 가족 및 친지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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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잡담·통화·문자(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사용 포함)
84. 계모임/동창회·사교(파티)모임 계·동창회·동호회·사교(파티)모임
85. 데이트·미팅·소개팅 친구만남·데이트·미팅·소개팅
86. 친구·동호회 모임 X (84, 85번과 병합)
87.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

자료: 윤채빈·박수정·윤소영(2021)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본인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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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MZ세대 간 소비가치와 소비성향, 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각 변수간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H6

소비가치 소비성향 여가활동

상황적 가치

진귀적 가치

감정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계획구매 성향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향

타인의식 성향

문화예술관람
·참여활동

스포츠관람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H4 H5

    
    H1     H2 H3

M세대 vs.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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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설정

위의 <그림 3-1>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 MZ세대가 추구하는 소비가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MZ세대의 소비성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MZ세대의 여가활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소비가치는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소비성향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소비가치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조작적인 정의는 해당 가설을 구성하는 주 개념을 실제 연구에서 측정

할 수 있도록 관찰가능의 상태로 개념을 정의내리는 과정이며 추상적 개념을 측

정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재정립하는 것이다.4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MZ세대

본 연구에서는 MZ세대의 대상을 출생연도로 구분하여 2022년 기준 40살인

1983년 출생자부터 2022년 기준 20살인 2003년생까지의 출생자로, 밀레니얼 세대

의 대상을 1983년생부터 1994년생까지의 출생자로, Z세대의 대상을 1995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의 출생자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소비가치

본 연구에서는 소비가치란 현실을 반영하여 변환한 근본적 욕구의 표상으로서

인간 행동의 중심을 차지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심리적

41) 장효정(2017). 『카지노직원 서비스교육 필요인식과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
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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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따른 행동 기준이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소비활동 과정에서의 소비 행

동을 결정하게 하는 소비자의 신념이자 기준이라고 정의하겠다.

소비가치의 요소는 기능적가치, 사회적가치, 감정적가치, 진귀적가치, 상황적가

치로 5가지로 구성하였다.

(3) 소비성향

본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이란 소비자 행동 및 심리 측면에서 소비과정 중 비교

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행위적·심리적 경향으로 개인의 경험 및 가치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로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및 평가할 때 작용하

는 기준으로 정의하겠다.

소비성향의 요소는 계획구매 성향,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

향, 타인의식 성향 5가지로 구성하였다.

(4) 여가활동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유형을 문화예술 관람·참여활동, 스포츠 관람·참여활

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6개 유형으로 구성하였

으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거쳐 휴식활동과 사회 및 기타활동은 삭

제하였다.

1) 설문의 구성 및 자료의 측정

설문의 구성은 연구 설계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조사를 거친 후 변수

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였으

며, 설문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사항을 포함한 총 4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소비가치에 대한 20개 문항, 소비성향에 대한 17개 문항, 여가활동 분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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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4개 문항, 6개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의 세부

적인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의 구성

구 분 내 용 개수 선행 연구

소비가치

기능적 5 Sheth, Newman&Gross(1991)

사회적 4 이채은·이진경(2011)

감정적 4 선문혜(2019)

진귀적 4 이금호(2019)

상황적 3 김성연·이미혜(2020)

소비성향

계획구매 5

이채은(2009)

이채은(2010)

절약구매 3

충동구매 3

과시소비 3

타인의식 3

여가활동

문화예술 관람·참여활동 12

윤채빈·박수정·윤소영(2021)

스포츠 관람·참여 20

관광활동 8

취미오락활동 21

휴식활동 5

사회 및 기타활동 7

추후 참여 희망 활동 1 연구자 본인이 작성

인구통계

이메일 주소 1

연구자 본인이 작성

성별 1

출생연도 1

거주지역 1

최종학력 1

직업 1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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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조사 기간인 2022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20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여 질문과 응답의 모호성이나 어려움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점 척도와 자기기입식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이용한 문항으로 완성하였

고, 응답자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각각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기 위하여 본

설문 전, 응답자들의 출생연도를 사전 조사하였다.

이후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응답자들에게 설문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표시 및 기입하도록 하였다.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170부, Z세대

를 대상으로 168부, 총 338부를 배포 및 회수하였으나 확인 결과 수집된 338부

중, 결측치와 이상치가 발견된 표본을 제외하여 총 240부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

로 하였다.

위의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구 분 내 용

대 상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170명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출생한 Z세대 168명

예비조사 기간 2022년 10월 5일 - 9일

본 조사 기간 2022년 10월 24일 - 11월 7일

배포 표본 수 338부

회수 표본 수 338부

유효 표본 수 240부

분석방법 SPSS 21.0

자료의 측정 및 검증을 통한 실증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21.0를 사

용하였다. 결측치와 이상치, 변수의 특성 및 정규성을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를 이

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각 변수들이 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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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의 하위요인 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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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제주도 내·외에 거주 중인 1983년부터 2003년까

지 출생한 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2022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총 20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석된 결과에 따라 질문과 응답의 모호성이나 어려

움이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쳤다.

본 설문 전, 최종 완성된 문항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간 각각 동일한 비율

의 응답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거쳐 응답자들의 출생연도를 파악

한 후 각각 동일한 비율의 두 세대로 응답자들을 구성하였다.

본 설문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170

부, Z세대를 대상으로 168부, 총 338부를 온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338부를 회수

하였다. 그러나 회수한 338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결측치와 이상치를 점검한 결

과, 수집된 338부 중에서 결측치와 이상치가 발견된 표본 98부를 삭제하는 과정

을 거쳐 최종으로 총 240부의 유효표본을 확정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 실시 결과 성별은 남성

이 45.0%, 108명, 여성이 55.0%, 132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연도에 따른 세대 구

분에 있어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121명으로 50.4%, Z세대가 119명으로 49.6%로

나타났다. 이로써 실증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98부의 표본을 제외하고서도 밀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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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세대와 Z세대가 50.4%, Z세대가 49.6%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거

의 동일한 비율로 보아도 무방하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전문대포함)이 70.0%, 1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25.8%, 6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그 외 중학교 졸업이 0.8, 2

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78.3%,

188명, 제주도 외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21.7%, 52명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 용 빈도 비율

성별

남 108명 45.0%

여 132명 55.0%

전체 240명 100.0%

세대

밀레니얼 세대

(1983년-1994년 출생)
121명 50.4%

Z세대

(1995년-2003년 출생)
119명 49.6%

전체 240명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2명 0.8%

고등학교 졸업 62명 25.8%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168명 70.0%

대학원 졸업 8명 3.3%

전체 240명 100.0%

거주지

제주도 내 188명 78.3%

제주도 외(타 지역) 52명 21.7%

전체 240명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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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측치 및 이상치 점검

회수된 338부의 표본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모든 측

정변수에 대한 결측치 점검과 모든 측정 변수들에 대한 일변량 이상치 점검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Z-score가 절대값 기준으로 ±3을 넘는 경우에 이상치로

간주하게 된다(우종필, 2012). 점검 결과, 총 98개의 표본에서 결측치와 이상치가

발견되어 해당 표본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로 인하여 총 240부의 표본

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내용은 <표 4-2>과 같다.

<표 4-2> 결측치 및 이상치 점검

대상 표본 수 삭제 표본 수 최종 표본 수

338부 98부 240부

3) 변수의 특성 및 정규성 검정

이상치 점검 후 잠재변수와 하위요인의 특성 및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 결과, 소비가치의 평균은 3.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의 평균은 2.6-4.2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성향의 평균은

3.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평균은 2.4~3.5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호여가활동의 평균은 2.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평균은 1.8~3.2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변수에 있어 왜도가 절대값 2 이내, 첨도가 절대값 4 이내로 정규성

을 충족(Hong, Malik & Lee, 2003)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내용은 <표 4-3>와 같다.

<표 4-3> 변수의 특성 및 정규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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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 · 신뢰도 분석

소비가치 측정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은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를

이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선행연구와 상이하게 다른 요인에 할당되는 측정변수

(상황적가치_3), 2개 이상의 요인에 할당되는 측정변수(감정적가치_3, 기능적가치

_4)를 삭제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총 3회 실시하였다. 최종분석 결과, 표본 적절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가 .857로서 기준인 .50 이상(송지준, 2019)을 만

족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값이 1961.853(df=136, p=.000)로

서 p<.05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잠재변수
측정변수
(하위요인)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소비가치

- 240 3.5 0.55 0.263 -0.200
기능적 가치 240 4.0 0.65 -0.214 -0.271
사회적 가치 240 2.6 0.83 0.308 0.195
감정적 가치 240 4.2 0.61 -0.254 -0.808
진귀적 가치 240 3.0 1.02 0.131 -0.423
상황적 가치 240 3.4 0.70 0.138 -0.360

소비성향

- 240 3.0 0.50 0.352 0.943
계획구매 240 3.5 0.82 -0.206 -0.391
절약구매 240 3.4 0.92 -0.209 -0.468
충동구매 240 3.1 0.82 0.223 -0.363
과시소비 240 2.4 0.90 0.612 0.170
타인의식 240 2.4 0.85 0.396 -0.055

여가활동

- 240 2.3 0.43 0.351 -0.097
문화예술 240 1.9 0.54 0.447 -0.615
스포츠 240 1.8 0.49 0.695 -0.078
관광 240 2.6 0.74 0.055 -0.431
취미오락 240 2.5 0.53 0.124 -0.098
휴식활동 240 3.2 0.79 -0.054 -0.201

사회 및 기타 240 2.7 0.65 0.41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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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한편, 요인은 5개의 구조로서 누적분산비율이 70.918%로 나타나 기

준인 60% 이상(Merenda, 1997)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측정변수

의 요인적재치가 .4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를 만족(송지준, 2019)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

인에 대한 Cronbach α값이 .618~.908로서 .60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송지준, 2019).

위의 내용은 <표 4-4>와 같다.

<표 4-4> 소비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 · 신뢰도 분석

2) 소비성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 · 신뢰도 분석

소비성향 측정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은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를

측정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진귀적_독특한 0.857 　 　 　 　
진귀적_신선한 0.835 　 　 　 　
진귀적_새로운 0.818 　 　 　 　
진귀적_개성 0.815 　 　 　 　
기능적_접근성 　 0.829 　 　 　
기능적_신속한 　 0.795 　 　 　
기능적_다양한 　 0.695 　 　 　
기능적_쉬운 　 0.525 　 　 　
사회적_주목 　 　 0.800 　 　
사회적_특정부류 　 　 0.790 　 　
사회적_차별화 　 　 0.658 　 　
사회적_긍정적반응 　 　 0.624 　 　
감정적_행복움 　 　 　 0.888 　
감정적_즐거움 　 　 　 0.871 　
감정적_편안함 　 　 　 0.670 　
상황적_많이접한 　 　 　 　 0.767
상황적_이벤트 　 　 　 　 0.756
Eigen value 3.254 2.467 2.407 2.268 1.659
%분산 19.140 14.514 14.161 13.342 9.760
누적% 19.140 33.655 47.816 61.158 70.918
Cronbach α .908 .770 .759 .844 .618

KMO=.857, Bartlett’s =1961.853(p=.000), df=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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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선행연구와 상이하게 다른 요인에 할당되는 측정변수

(계획구매_2, 계획구매_3), 2개 이상의 요인에 할당되는 측정변수(타인의식_1)를

삭제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총 3회 실시하였다. 최종분석 결과,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가 .786으로서 기준인 .50 이상(송지준, 2019)을 만족하

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값이 1144.708(df=91, p=.000)로서

p<.05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요인은 5개의 구조로서 누적분산비율이 71.007%로 나타나 기준인

60% 이상(Merenda, 1997)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측정변수의 요

인적재치가 .4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를 만족(송지준, 2019)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 α값이 .682~.811로서 .60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지준, 2019).

위의 내용은 <표 4-5>와 같다.

<표 4-5> 소비성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 ·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절약_필요시만 0.812 　 　 　 　
절약_형편맞는 0.798 　 　 　 　
절약_소득수준 0.791 　 　 　 　
계획_할인이용 　 0.794 　 　 　
계획_가격대비 　 0.790 　 　 　
계획_비교구매 　 0.778 　 　 　
과시_고가금액 　 　 0.830 　 　
과시_가장유명 　 　 0.760 　 　
과시_어떻게든통용 　 　 0.757 　 　
충동_오늘즐김 　 　 　 0.798 　
충동_계획없이 　 　 　 0.751 　
충동_새로띄는 　 　 　 0.685 　
타인_주변의식 　 　 　 　 0.899
타인_주변시선 　 　 　 　 0.891
Eigen value 2.179 2.145 2.054 1.847 1.717
%분산 15.564 15.320 14.670 13.189 12.264
누적% 15.564 30.884 45.554 58.744 71.007
Cronbach α .797 .765 .755 .682 .811

KMO=.786, Bartlett’s =1144.708(p=.000), df=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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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활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 · 분석

여가활동 측정변수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은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를

이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선행연구와 상이하게 다른 요인에 할당되는 측정변수

(취미오락_14, 취미오락_19, 문화예술_9, 취미오락_4, 취미오락_3, 취미오락_21, 사

회 및 기타_4, 문화예술_1, 취미오락_12, 취미오락_1, 취미오락_7, 문화예술_5, 휴

식활동_4, 스포츠_13, 스포츠_4, 스포츠_12, 스포츠_7, 스포츠_3, 스포츠_1, 스포츠

_0, 취미오락_8, 취미오락_6, 취미오락_9, 취미오락_17, 취미오락_11, 휴식활동_3,

문화예술_11, 사회 및 기타_5, 취미오락_2, 취미오락_13, 휴식활동_2, 사회 및 기

타_2, 사회 및 기타_1), 2개 이상의 요인에 할당되는 측정변수(관광_4, 문화예술

_2, 문화예술_10, 문화예술_4, 스포츠_18), 요인적재량이 낮은 측정변수(스포츠

_14)를 삭제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총 38회 실시하였다.

최종분석 결과,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가 .833으로서 기준인

.50 이상(송지준, 2019)을 만족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값

이 2425.659(df=465, p=.000)로서 p<.05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요인은 6개의 구조로서 누적분산비

율이 52.724%로 나타나 기준인 60% (Merenda, 1997)에 근접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가 .4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를 만족(송지

준, 201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

뢰도 분석 결과,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 α값이 .469~.827로 나타났다. 휴식활

동과 사회 및 기타의 Cronbach α값이 각각 .584, 469로 나타나 기준인 .60 이상

(송지준, 2019)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통계분석

단계에서는 휴식활동과 사회 및 기타를 여가활동의 하위요인으로부터 제외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의 내용은 <표 4-6>과 같다.



- 37 -

<표 4-6> 여가활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 ·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스포츠_빙상 0.776 　 　 　 　 　
스포츠_댄스 0.757 　 　 　 　 　
스포츠_승마 0.745 　 　 　 　 　
스포츠_보드 0.732 　 　 　 　 　
스포츠_모험 0.661 　 　 　 　 　
스포츠_설상 0.624 　 　 　 　 　

스포츠_사이클링 0.568 　 　 　 　 　
스포츠_골프 0.493 　 　 　 　 　
스포츠_격투 0.472 　 　 　 　 　
스포츠_줄넘기 0.457 　 　 　 　 　
관광_지역축제 　 0.715 　 　 　 　
관광_테마파크 　 0.688 　 　 　 　
관광_삼림욕 　 0.630 　 　 　 　
관광_해수욕 　 0.615 　 　 　 　
관광_해외여행 　 0.608 　 　 　 　
관광_문화유산 　 0.603 　 　 　 　
관광_드라이브 　 0.564 　 　 　 　
문화예술_무용 　 　 0.738 　 　 　
문화예술_연주회 　 　 0.708 　 　 　
문화예술_문학 　 　 0.665 　 　 　
문화예술_미술 　 　 0.619 　 　 　
문화예술_영상 　 　 0.598 　 　 　
취미오락_SNS 　 　 　 0.736 　 　
취미오락_음악감상 　 　 　 0.702 　 　
취미오락_쇼핑 　 　 　 0.656 　 　

취미오락_모바일컨텐츠 　 　 　 0.583 　 　
취미오락_자기계발 　 　 　 0.528 　 　
휴식_아무것도안하기 　 　 　 　 0.822 　
휴식활동_낮잠 　 　 　 　 0.711 　
사회 및 기타_사교 　 　 　 　 　 0.705
사회 및 기타_기타 　 　 　 　 　 0.445
Eigen value 4.561 3.307 2.822 2.515 1.600 1.539
%분산 14.714 10.668 9.103 8.112 5.162 4.964
누적% 14.714 25.382 34.486 42.598 47.759 52.724
Cronbach α .827 .797 .753 .704 .584 .469

KMO=.833, Bartlett’s =2425.659(p=.000), d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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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사용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가치는 문화예술, 스포츠를 제외한 나머

지의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비성향은 문화예술

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여가활

동의 경우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잠재변수와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다른 잠재변수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보

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내용은 <표 4-7>과 같다.

<표 4-7> 상관관계 분석

　
소비

가치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

가치

소비

성향

계획

구매

절약

구매
소비가치 1 　 　 　 　 　 　 　 　

기능적가치 .698** 1 　 　 　 　 　 　 　

사회적가치 .669** .261** 1 　 　 　 　 　 　

감정적가치 .619** .598** .189** 1 　 　 　 　 　

진귀적가치 .790** .386** .499** .285** 1 　 　 　 　

상황적가치 .694** .363** .283** .325** .405** 1 　 　 　

소비성향 .503** .378** .366** .335** .419** .257** 1 　 　

계획구매 .389** .388** .195** .378** .197** .277** .624** 1 　

절약구매 .211** .219** 0.049 .247** 0.108 .166** .482** .519** 1

충동구매 .339** .285** .147* .203** .392** .131* .550** 0.071 -.130*

과시소비 .247** .129* .243** 0.123 .294** 0.032 .555** 0.010 -.164*

타인의식 .262** 0.084 .388** 0.028 .220** .133* .635** .197** 0.123

여가활동 .241** .161* .146* .179** .222** .128* .327** .259** .149*

문화예술 0.012 -0.121 0.127 -0.092 0.093 -0.032 0.093 0.073 0.047

스포츠 0.035 -0.021 0.126 -.147* 0.078 0.019 .143* 0.015 0.048

관광 .240** .162* .129* .179** .214** .153* .256** .205** 0.103

취미오락 .264** .301** 0.030 .364** .164* .145* .322** .302** .164*

　
충동

구매

과시

소비

타인

의식

여가

활동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취미

오락
충동구매 1 　 　 　 　 　 　 　

과시소비 .521** 1 　 　 　 　 　 　

타인의식 .178** .233** 1 　 　 　 　 　

여가활동 .194** .184** .1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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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에 따른 소비가치, 소비성향, 여가활동 차이 분석

세대에 따라 잠재변수인 소비가치, 소비성향, 여가활동 및 각 하위요인이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소비성향

(t=-2.602, p<.05)과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인 절약구매성향(t=-2.407, p<.05)와 타

인의식성향(t=-3.287, p<.01), 여가활동의 하위요인인 스포츠관람·참여활동

(t=2.435, p<.05)과 취미오락활동(t=-3.019, p<.01)은 세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성향은 Z세대(M=3.043)가 M세대(M=2.874)보다, 절

약구매성향에서 Z세대(M=3.493)가 M세대(M=3.209)보다, 타인의식성향에서 M세

대(M=2.588)가 Z세대(Z=2.178)보다, 스포츠관람·참여활동은 M세대(M=1.355)가 Z

세대(M=1.230) 보다, 취미오락활동은 Z세대(M=3.548)가 M세대(M=3.246)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잠재변수 및 하위요인들의 경우 세대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p>.05).

위의 내용은 <표 4-8>와 같다.

<표 4-8> 세대에 따른 소비가치 소비성향 여가활동 차이 분석

문화예술 0.014 0.012 0.111 .603** 1 　 　 　

스포츠 0.056 .147* .130* .537** .388** 1 　 　

관광 .133* .177** 0.118 .816** .316** .339** 1 　

취미오락 .257** .145* 0.072 .647** 0.030 0.033 .387** 1

잠재
변수

하위요인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소

비

가

치

-
M세대 121 3.329 0.6065

-1.961 0.051
Z세대 119 3.470 0.5021

기능적가치
M세대 121 3.926 0.6729

-0.398 0.691
Z세대 119 3.960 0.6694

사회적가치 M세대 121 2.545 0.9393 -1.399 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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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가치가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계획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소비가치가 계획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F=11.937, P<.001), 회귀

모형은 약 20.3%(수정된 R 제곱은 약 18.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²=.203,

adj R²=.186).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에 근접한 1.852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

Z세대 119 2.695 0.7057

감정적가치
M세대 121 4.275 0.6202

-0.987 0.325
Z세대 119 4.353 0.5955

진귀적가치
M세대 121 2.888 1.0748

-1.746 0.082
Z세대 119 3.118 0.9538

상황적가치
M세대 121 3.008 0.9151

-1.952 0.052
Z세대 119 3.223 0.7803

소

비

성

향

-
M세대 121 2.874 0.4680

-2.602 0.010
Z세대 119 3.043 0.5396

계획구매
M세대 121 3.504 0.8456

-1.426 0.155
Z세대 119 3.661 0.8592

절약구매
M세대 121 3.209 0.9449

-2.407 0.017
Z세대 119 3.493 0.8785

충동구매
M세대 121 3.036 0.8711

-1.096 0.274
Z세대 119 3.151 0.7576

과시소비
M세대 121 2.441 0.9060

1.018 0.310
Z세대 119 2.322 0.8988

타인의식
M세대 121 2.588 1.0367

-3.287 0.001
Z세대 119 2.178 0.8918

여

가

활

동

-
M세대 121 2.263 0.4295

-0.135 0.893
Z세대 119 2.270 0.4376

문화예술
M세대 121 1.643 0.6045

0.538 0.591
Z세대 119 1.600 0.6335

스포츠
M세대 121 1.355 0.4361

2.435 0.016
Z세대 119 1.230 0.3507

관광
M세대 121 2.808 0.7232

1.036 0.301
Z세대 119 2.703 0.8287

취미오락
M세대 121 3.246 0.8180

-3.019 0.003
Z세대 119 3.548 0.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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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기능적 가치(β=0.211, p<.01), 감정적 가치(β=0.206,

p<.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표 4-9>과 같다.

<표 4-9>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계획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절약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소비가치가 절약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805, P<.01), 회귀모

형은 약 7.5%(수정된 R 제곱은 약 5.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²=.075, adj

R²=.055).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에 근접한 1.972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

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감정적 가치(β=0.168, p<.05)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기능적 · 사회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다음의 <표 4-10>과 같다.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0.752 0.381 1.975 .049

기능적가치 0.270 0.098 0.211 2.756 .006 1.729

사회적가치 0.085 0.070 0.083 1.222 .223 1.350

감정적가치 0.289 0.103 0.206 2.796 .006 1.592

진귀적가치 -0.029 0.061 -0.035 -0.482 .630 1.563

상황적가치 0.124 0.066 0.124 1.860 .064 1.303

F=11.937(P=.000), R²=.203, adj R²=.186, Durbin-Watson=1.852



- 42 -

<표 4-10>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절약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소비가치가 충동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F=10.537, P<.001), 회귀

모형은 약 18.4%(수정된 R 제곱은 약 16.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²=.184,

adj R²=.166).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에 근접한 1.986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

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기능적 가치(β=0.161, p<.05), 진귀적 가치(β=0.386,

p<.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가치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표 4-11>와 같다.

<표 4-11>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충동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540 0.443 　 3.477 .001 　

기능적가치 0.130 0.114 0.094 1.141 .255 1.729

사회적가치 -0.038 0.081 -0.035 -0.475 .635 1.350

감정적가치 0.254 0.120 0.168 2.113 .036 1.592

진귀적가치 0.006 0.071 0.007 0.089 .929 1.563

상황적가치 0.091 0.077 0.085 1.182 .238 1.303

F=3.805(P=.002), R²=.075, adj R²=.055, Durbin-Watson=1.972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599 0.369 　 4.334 .000 　

기능적가치 0.197 0.095 0.161 2.077 .039 1.729

사회적가치 -0.072 0.067 -0.073 -1.068 .287 1.350

감정적가치 0.046 0.100 0.034 0.461 .645 1.592

진귀적가치 0.309 0.059 0.386 5.231 .000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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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과시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소비가치가 과시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051, P<.001), 회귀모

형은 약 11.4%(수정된 R 제곱은 약 9.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²=.114, adj

R²=.096).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에 근접한 1.869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진귀적 가치(β=0.260, p<.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표 4-12>과 같다.

<표 4-12>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과시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타인의식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소비가치가 타인의식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상황적가치 -0.071 0.064 -0.074 -1.098 .273 1.303

F=10.537(P=.000), R²=.184, adj R²=.166, Durbin-Watson=1.986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312 0.424 　 3.092 .002 　

기능적가치 0.004 0.109 0.003 0.035 .972 1.729

사회적가치 0.151 0.077 0.139 1.947 .053 1.350

감정적가치 0.096 0.115 0.065 0.834 .405 1.592

진귀적가치 0.230 0.068 0.260 3.383 .001 1.563

상황적가치 -0.143 0.074 -0.135 -1.926 .055 1.303

F=6.051(P=.000), R²=.114, adj R²=.096, Durbin-Watson=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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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627, P<.001), 회귀모

형은 약 15.6%(수정된 R 제곱은 약 13.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²=.156, adj

R²=.138).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에 근접한 1.922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

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사회적 가치(β=0.372, p<.0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 기능적 · 감정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표 4-13>와 같다.

<표 4-13>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타인의식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소비성향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이 문화예술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획구매 성향,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향, 타인의식 성향이

문화예술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0.722, P>.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5%(수정된 R 제

곱은 약 -0.6%)로 나타났다(R²=.015, adj R²=-.006).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에 근접한 1.722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453 0.453 　 3.210 .002 　

기능적가치 -0.004 0.116 -0.003 -0.036 .971 1.729

사회적가치 0.440 0.083 0.372 5.324 .000 1.350

감정적가치 -0.102 0.123 -0.063 -0.833 .406 1.592

진귀적가치 0.039 0.073 0.041 0.542 .588 1.563

상황적가치 0.037 0.079 0.032 0.472 .637 1.303

F=8.627(P=.000), R²=.156, adj R²=.138, Durbin-Watson=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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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계획구매 성향,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향, 타인의식 성향 모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p>.05).

위의 내용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이 문화예술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이 스포츠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획구매 성향,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향, 타인의식 성향이

스포츠 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786, P>.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3.7%(수정된 R 제

곱은 약 1.6%)로 나타났다(R²=.037, adj R²=.016).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에 근접한 1.981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

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계획구매 성향,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향, 타인의식 성향 모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p>.05).

위의 내용은 다음의 <표 4-15>과 같다.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345 0.249 　 5.395 .000 　

계획구매성향 0.036 0.056 0.050 0.639 .523 1.430

절약구매성향 0.005 0.052 0.007 0.091 .928 1.451

충동구매성향 -0.001 0.058 -0.002 -0.025 .980 1.404

과시소비성향 -0.007 0.053 -0.010 -0.131 .896 1.442

타인의식성향 0.064 0.043 0.103 1.502 .135 1.112

F=0.722(P=.608), R²=.015, adj R²=-.006, Durbin-Watson=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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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이 스포츠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이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획구매 성향,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향, 타인의식 성향이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3.843, P<.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7.6%(수정된 R 제곱은 약 5.6%)로 나

타났다(R²=.076, adj R²=.056).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와 근접한 2.061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

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계획구매 성향(β=0.173, p<.05), 과시소비 성향(β=0.152,

p<.05)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타인의식 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표 4-16>과 같다.

<표 4-16>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이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037 0.160 　 6.498 .000 　

계획구매성향 -0.021 0.036 -0.046 -0.595 .552 1.430

절약구매성향 0.035 0.034 0.081 1.047 .296 1.451

충동구매성향 -0.013 0.037 -0.027 -0.351 .726 1.404

과시소비성향 0.067 0.034 0.152 1.969 .051 1.442

타인의식성향 0.040 0.027 0.098 1.454 .147 1.112

F=1.786(P=.117), R²=.037, adj R²=.016, Durbin-Watson=1.981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584 0.304 　 5.215 .000 　

계획구매성향 0.158 0.068 0.173 2.303 .022 1.430

절약구매성향 0.033 0.064 0.039 0.516 .606 1.451

충동구매성향 0.038 0.071 0.040 0.537 .592 1.404

과시소비성향 0.131 0.065 0.152 2.013 .04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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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이 취미오락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획구매 성향,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향, 타인의식 성향이

취미오락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F=8.417, P<.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5.2%(수정된 R 제곱은 약

13.4%)로 나타났다(R²=.152, adj R²=.134).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와 근접한 2.002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

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계획구매성향(β=0.255, p<.01), 충동구매성향(β=0.234,

p<.01)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 절약구매성향, 과시소비성향, 타

인의식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다음의 <표 4-17>과 같다.

<표 4-17>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이 취미오락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소비가치가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문화예술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타인의식성향 0.029 0.052 0.036 0.547 .585 1.112

F=3.843(P=.002), R²=.076, adj R²=.056, Durbin-Watson=2.061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636 0.294 　 5.557 .000 　

계획구매성향 0.235 0.066 0.255 3.546 .000 1.430

절약구매성향 0.062 0.062 0.073 1.006 .315 1.451

충동구매성향 0.225 0.069 0.234 3.275 .001 1.404

과시소비성향 0.036 0.063 0.042 0.577 .564 1.442

타인의식성향 -0.031 0.051 -0.038 -0.604 .547 1.112

F=8.417(P=.000), R²=.152, adj R²=.134, Durbin-Watson=2.002



- 48 -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소비가치가 문화예술관람·참여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F=2.578, P<.05),

회귀모형은 약 5.2%(수정된 R 제곱은 약 3.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²=.052,

adj R²=.032).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에 근접한 1.746으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문화예술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스포츠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소비가치가 스포츠 관람·참여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F=2.537, P<.05),

회귀모형은 약 5.1%(수정된 R 제곱은 약 3.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²=.051,

adj R²=.031).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에 근접한 1.943으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에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2.016 0.301 　 6.705 .000 　

기능적가치 -0.148 0.077 -0.161 -1.921 .056 1.729

사회적가치 0.096 0.055 0.129 1.745 .082 1.350

감정적가치 -0.041 0.082 -0.040 -0.497 .620 1.592

진귀적가치 0.073 0.048 0.121 1.517 .131 1.563

상황적가치 -0.034 0.052 -0.047 -0.641 .522 1.303

F=2.578(P=.027), R²=.052, adj R²=.032, Durbin-Watson=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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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감성적 가치(β=-0.223, p<.01)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 기능적 · 사회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표 4-19>와 같다.

<표 4-19>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스포츠관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소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F=3.168, P<.01), 회귀모형은 약 6.3%(수

정된 R 제곱은 약 4.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R²=.063, adj R²=.043).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2.010으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

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도 이

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표 4-20>과 같다.

<표 4-20>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관광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558 0.195 　 8.001 .000 　

기능적가치 0.032 0.050 0.054 0.648 .517 1.729

사회적가치 0.059 0.036 0.122 1.653 .100 1.350

감정적가치 -0.147 0.053 -0.223 -2.773 .006 1.592

진귀적가치 0.021 0.031 0.054 0.673 .502 1.563

상황적가치 0.007 0.034 0.016 0.216 .829 1.303

F=2.537(P=.029), R²=.051, adj R²=.031, Durbin-Watson=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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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취미오락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소비가치가 취미오락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373, P<.001), 회귀모형

의 설명력은 약 15.2%(수정된 R 제곱은 약 13.4%)로 나타났다(R²=.152, adj

R²=.134).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의 경우 1.907로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

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또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도 이상

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유의성 검정 결과로는, 감정적 가치(β=0.285, p<.0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능적 · 사회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p>.05).

위의 내용은 <표4-21>와 같다.

<표 4-21> 소비가치의 하위요인이 취미오락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567 0.376 　 4.168 .000 　

기능적가치 0.022 0.097 0.019 0.224 .823 1.729

사회적가치 0.015 0.069 0.016 0.217 .829 1.350

감정적가치 0.137 0.102 0.107 1.346 .180 1.592

진귀적가치 0.114 0.060 0.150 1.894 .059 1.563

상황적가치 0.042 0.066 0.046 0.635 .526 1.303

F=3.168(P=.009), R²=.063, adj R²=.043, Durbin-Watson=2.010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상수) 1.279 0.362 　 3.534 .000 　

기능적가치 0.144 0.093 0.123 1.553 .122 1.729

사회적가치 -0.092 0.066 -0.098 -1.398 .163 1.350

감정적가치 0.368 0.098 0.285 3.747 .000 1.592

진귀적가치 0.064 0.058 0.084 1.111 .268 1.563

상황적가치 0.002 0.063 0.002 0.035 .972 1.303

F=8.373(P=.000), R²=.152, adj R²=.134, Durbin-Watson=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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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아

래와 같다.

1) H1: MZ세대 간 추구하는 소비가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먼저, 세대에 따라 잠재변수인 소비가치, 소비성향, 여가활동 및 각 하위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소비

가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2) H2: MZ세대 간 소비성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에서는 소비성향과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인 절약구매 성향(t=-2.407,

p<.05), 타인의식 성향(t=-3.287,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절약구매 성향의 경우, Z세대(M=3.493)가 M세대(M=3.209)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타인의식 성향(t=-3.287, p<.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

데, M세대(M=2.588)가 Z세대(Z=2.1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3) H3: MZ세대 간 여가활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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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의 여가활동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가활동

의 하위요인인 스포츠관람·참여활동이 M세대(M=1.355)가 Z세대(M=1.23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오락활동이 Z세대(M=3.548)가 M세대(M=3.2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3은 부분 채택되었다.

4) H4: 소비가치는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에 따른 소비가치와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가

치의 하위요인인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 가치가 계획구

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계획구매 성향에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

치, 상황적 가치는 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능적 가치(β=0.211, p<.01), 감정적 가치(β=0.206, p<.01)는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절약구매 성향의 경우, 감정적 가치(β=0.168,

p<.05)는 절약구매 성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

면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충동구매 성향의 경우, 기능적 가치(β=0.161, p<.05), 진귀

적 가치(β=0.386, p<.0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적 · 감정적 ·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시소비 성향에는

진귀적 가치(β=0.260, p<.01)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가치 ·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였다. 타인의식 성향에는 기능적 가치, 감정적 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 가치를

제외한 사회적 가치(β=0.372, p<.001)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5) H5: 소비성향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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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에 따른 소비성향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소비성

향의 하위요인인 계획구매 성향,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향,

타인의식 성향은 문화예술관람·참여활동에는 어떠한 하위요인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관람·참여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관광활동의 경우 계획구매 성향(β=0.173,

p<.05), 과시소비 성향(β=0.152, p<.05)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만, 반면 절약구매 성향, 충동구매 성향, 타인의식 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취미오락활동의 경우, 절약구매 성향, 과시소비 성향, 타

인의식 성향을 제외한 계획구매 성향(β=0.255, p<.001), 충동구매 성향(β=0.234,

p<.01)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가설 5는 부분 채택되었다.

6) H6: 소비가치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에 따른 소비가치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하지만 소비가치

중 기능적 · 사회적 · 감정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는 문화예술관람·참여활동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관람·참여 활동의 경우 감정적

가치(β=-0.223, p<.01)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외

의 기능적 · 사회적 · 진귀적 ·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관광활동에는 어떠한 하위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취미오락활동의 경우에는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 가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감정적 가치(β=0.285, p<.001)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가설 6은 부분 채택되었다.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의 <표 4-23>과 같다.

<표 4-23>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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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결과

H1 MZ세대 간 추구하는 소비가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2 MZ세대 간 소비성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H3 MZ세대 간 여가활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H4 소비가치는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5 소비성향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6 소비가치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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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현대 사회는 과학의 급속한 발전 및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한 노동시간의 단축,

국민 소득의 증가 및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크

게 향상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중요시하게 되었으

며 개인적 여가시간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여가활동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었고, 그

의미와 범위도 함께 넓어졌다. 이에 여가활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청년세대의 여가 인식과 문화, 정책

등이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현 사회에서 길어진 교육 기간과 다양한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다소 넓은 범위의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정의하는 청년세대의 여

가활동에 대한 면밀한 이해는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 이어 등장한 Y세대이자 밀레니얼 세대와 이후

에 등장한 Z세대 등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온 다른 집단의 세

대들이 함께 공존하며 세대 간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차이를 수용하며, 원

활한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9년 인구총조

사에 따라 국내 총인구 중 무려 34%의 비율을 차지하는 MZ세대가 주력세대로

떠오르며 산업의 구분을 막론하고 여러 영역에서 주요 소비층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세대인 MZ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하지만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르게 디지털과 개성 추구면에서 비슷한

듯 보이지만 확연히 상이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MZ세대라는 용어로 통칭 된다고 하여 최소로는 10대 후반부터 최대로

는 40대 초반까지의 두 세대를 한 집단으로 묶어 각 세대 간의 특성 또한 동일

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Z세대 간 소비가치와 소

비성향, 여가활동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청년 여가생활에 대한 면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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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돕고, 두 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세대를 분류함에 있어 보다 섬

세한 접근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내·외 거주 중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40부의 최종 표본을 확보하였다. 자료의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기술통계분

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가치에 대해서는 MZ세대 간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으

나 소비성향과 여가활동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소

비성향의 경우, 절약구매 성향과 타인의식 성향에서 MZ세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절약구매 성향에서는 Z세대가 밀레

니얼 세대보다, 타인의식 성향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Z세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난 것이다.

이는 2022년 기준 20살인 2003년 출생자부터 2022년 기준 28살인 1995년 출생

자로 구성된 Z세대의 특성상, 갓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더라

도 사회초년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제력이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 비교적 약한 이유로 절약구매형 소비성향이 밀레니얼 세대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타인의식 성향에서 Z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밀레니얼 세대

의 경우, 2022년 기준 40살인 1983년 출생자부터 29살인 1994년 출생자로 구성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상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Z세

대보다 비교적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성향은 사회적

흐름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타인의식 성향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활동의 측면에서는 여가활동의 하위요인인 스포츠관람·참여활동의 경우 밀

레니얼 세대가 Z세대보다 높게, 취미오락활동의 경우 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또

한 Z세대보다 높은 경제력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가 취미오락활동에 비해 여가활

동 참여 및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소요되는 스포츠관람·참여활동

에 더욱 적극적이며, 그에 반해 비교적 경제력이 낮으며, 성공이나 희열에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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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특징(추진기,2020)을 보이는 Z세대가 상

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높지 않은 취미오락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경제력의 차이에 대한 관점으로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출생 및 성장 과정의 환경 측면에서 나타나는

두 세대 간의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1~2인 자녀로서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부모 밑에서 과잉보호와 독점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세대이다(Zemke et al., 2013;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그러므

로 ‘우리’라는 집단의식이 발달한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게서 자란 밀레니얼 세

대가 비록 부모 세대와 완전하게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 세대를 통해 자연

스럽게 함양된 집단의식이 사회적 성향과 연결되어 타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뚜렷

한 특징으로 드러나는 Z세대의 개인주의 성향과 비교적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된

다. 그렇기에 집단 또는 소규모로 관람 또는 참여하게 되는 스포츠관람·활동에 Z세

대보다 더 높은 선호 및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Z세대가 취미오락활동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Z세대의 경우 타인과 집단 또는 소규모로 즐기는 여가활동보다 혼자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선호하며 참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지윤(2021)은 Z세대

여성의 소셜미디어 특성이 외모관심도 및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DBR(2019)

과 김민균(2020)의 연구를 인용하며 Z세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혼자의 라이프를

추구하고, 비대면 소통을 통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스스로 의사결정

을 하고 독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했다. 또한, 행복의 기

준과 가치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42) 한다. 또한 Z세대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서비스나 디지털의 자동화된 응답을 통한 정보로

의 접근 및 문제 해결에 익숙하다. 따라서, Z세대는 텍스트 및 SMS·SNS, 검색,

자동화 응답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43)

이는 타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Z세대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개인주의 성향

42) 추진기(2020). 『신세대(New Generation)에 관한 SNS상의 인식 리서치 연구』한국디자인트렌
드학회 Vol.25, No.1, p.120.
43) 오수연(2018). 『Z세대를 주목하라』 마케팅 Vol.52, No.1,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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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판단되는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인 디지털 환경

측면에서 더욱 면밀하게 이해가 가능하다.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으로, 출생과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자랐으며 아날로그부터 디지털로의 급격환 변화

를 겪어 디지털 유목민이라 불리우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비교적 스마트폰을 통

한 커뮤니케이션과 아이패드 등 타블로이드 PC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유년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답게 타

세대보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다.

주요 변수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소비가치가 소비성향에, 소비가치

와 소비성향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계획구매 성향에, 감정적 가치가 절약구매 성향에, 기능적 가치와

진귀적 가치가 충동구매 성향에, 진귀적 가치는 과시소비 성향에, 사회적 가치가

타인의식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 활동 시 신속한 서

비스와, 접근성,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과 시설의 편리성 등을 추구할수록 계획구

매 성향을 띄며, 심리적인 편안함과 행복함, 안전함과 즐거움을 추구할수록 소비

시 실패 확률이 낮아지는 계획구매 및 절약구매 성향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없는 독특하고 신선한 소비 활동을 추구할수록 충동구매 성향과 과

시소비 성향을 띄고, 타인의 주목과 타인과의 차별화, 특정 집단 및 타인의 긍정

적 반응을 추구할수록 타인의식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소비가치의 하위요인 중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정적 가치가

스포츠관람·참여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미오락활동

의 경우 감정적 가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기 수

준이 높은 스포츠의 특성상 역동적이고 심리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며 취미오락활

동의 경우 스포츠와 달리 승패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소소한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행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소비성향의 하위요인 중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계획구매성향

과 충동구매성향이 취미오락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구매

성향과 과시소비 성향이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관



- 59 -

광 상품의 경우 가격 및 서비스 등을 비교하고 관련한 정보를 꼼꼼하게 탐색하

는 계획구매 성향과 관광 활동 시 관광지 및 휴양지에서의 관광객이 느끼는 일

탈 심리로 인한 과시소비 성향 또는, 현대사회의 워라밸, 욜로 등 심리적 행복감

과 만족감,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 또는 SNS 이용과 그에 따른 공유 문화 등으로

인한 과시소비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MZ세대를 한 집단이 아닌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소비성향

과 여가활동에 대한 세대 간 차이 비교를 통해 각 세대 간 특성에 차이가 있음

을 발견했다. 이는 두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가치관 등이 서로 비슷

한 듯 보이지만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요 소비계층으로 각

광 받고 있는 MZ세대를 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이들 사이의 범주에서 나타나

는 차이를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MZ세대를 타겟팅 하

는데 있어 두 세대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가치와 소비성향, 여가활동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각 변수 간 어떠한

하위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가치는 소비성향에, 소비가치와

소비성향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소

비자가 가진 신념인 소비가치와 소비자가 소비활동 시 띄는 소비성향을 다양한

학문과 접목 시켜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수집된 표본을 언급하겠다. 온라인으로 배포된

방법의 특성상, 스마트폰 및 데스크톱 PC 간 차이가 있어 설문의 응답 및 제출

과정에서 기능적 문제가 잦았으며 이후 회수한 설문에서도 결측치와 이상치가

다수 발견된 관계로 98부의 표본을 제외한 후 240부의 다소 적은 수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Z세대의 대상을 1995년 출생자부터 2022년 기준 20살인

2003년까지의 출생자로 하였는데, 학문적으로 Z세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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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Z세대 중에는 학생이 없는 셈이다. 이

후의 연구에서는 Z세대의 대상으로 미성년자인 학생까지도 포함한다면 Z세대만

의 고유한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지역적 한계를 들겠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제주도 내 거주 중인 MZ세

대로, 응답자들의 지역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도 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환경·시설·문화적 이유로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적

한계 즐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여가활동 관련 문항의 경우, 선호도와 참여빈도를 동시에 묻고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

후의 연구에서는 선호도와 참여빈도를 나누어 연구하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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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일반적으로 소비활동을 할 때,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 항목에 대한 중요도의 정도를 √표시 해 주십시오.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접근성이 편한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편리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쉽게 할 수 있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타인의 주목을 받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타인과 차별화되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특정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독특한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신선한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개성 있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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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등으로부터 많이 접한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나의 현 상황에 맞는 소비활동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가 평소 귀하가 소비활동을 할 때,
귀하의 소비성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정도를 √표시 해 주십시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활동 결정 시 여러 선택 가능한 활동을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예산에 맞는 소비활동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할인 기간을 이용해 소비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활동을 할 때 가격대비 가치가 있는지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소득 수준을 넘지 않는 소비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꼭 필요 할 때만 소비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소비활동을 선택할 때 나의 형편에 적절한가를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을 소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는 오늘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계획에 없던 소비활동이지만 마음에 들면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고가의 금액이 소요되는 소비활동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고가의금액이소요되지만하고싶다면어떻게해서라도소비활동을하는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어떤소비활동을선택할때값이비싸더라도가장유명한상품(서비스)를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남들이 대중적으로 즐기지 않는 소비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주위 사람은 어떤 소비활동을 하는지 의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소비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평소 여가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귀하가 평소 참여하고 있는 여가 활동을 선택한 후,
해당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표시 해 주십시오.

전혀참여하지않는다 거의참여하지않는다 가끔참여한다 자주참여한다 매우자주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관람·참여활동
전시회관람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① ② ③ ④ ⑤
박물관관람 ① ② ③ ④ ⑤
음악연주회 관람 (클래식, 오페라, 국악 등) ① ② ③ ④ ⑤
공연관람 (연극, 무용, 뮤지컬, 콘서트, 마술쇼, 민속놀이 등) ① ② ③ ④ ⑤
영화관람 ① ② ③ ④ ⑤
문학행사 참여 (문예창작, 독서토론 등) ① ② ③ ④ ⑤
미술활동 (그림, 조각, 디자인, 도예, 만화 등) ① ② ③ ④ ⑤
악기연주 / 노래교실 ① ② ③ ④ ⑤
무용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방송댄스, 스트릿댄스, 비보잉 등) ① ② ③ ④ ⑤
전통예술 (사물놀이, 탈춤, 민요, 판소리 등) ① ② ③ ④ ⑤
사진촬영 (디지털카메라 포함) ① ② ③ ④ ⑤
영상제작활동 (1인 미디어 제작) ① ② ③ ④ ⑤

스포츠관람·참여활동
경기장 방문 관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격투 스포츠 등) ① ② ③ ④ ⑤
경기장간접관람–유튜브, TV, DMB를통한관람(축구,야구,농구, 배구,격투스포츠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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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경기 현장 관람 (e-스포츠 경기 포함) ① ② ③ ④ ⑤
수영 ① ② ③ ④ ⑤
걷기, 속보, 조깅, 육상 ① ② ③ ④ ⑤
맨손, 스트레칭 체조 ① ② ③ ④ ⑤
줄넘기, 훌라우프 ① ② ③ ④ ⑤
당구, 포켓볼 ① ② ③ ④ ⑤
골프 ① ② ③ ④ ⑤
사이클링, 산악자전거 ① ② ③ ④ ⑤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① ② ③ ④ ⑤
승마 ① ② ③ ④ ⑤
헬스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태보, 크로스핏, 줌바) ① ② ③ ④ ⑤
구기종목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볼링) ① ② ③ ④ ⑤
라켓스포츠 (테니스, 스쿼시, 탁구, 배드민턴) ① ② ③ ④ ⑤
격투스포츠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권투) ① ② ③ ④ ⑤
댄스스포츠 (탱고, 왈츠, 자이브, 맘보, 폴카, 차차차) ① ② ③ ④ ⑤
모험스포츠 (암벽등반, 철인삼종경기, 서바이벌) ① ② ③ ④ ⑤
해양및수상스포츠 (윈드서핑, 수상스키, 스킨스쿠버다이빙, 래프팅, 요트 등) ① ② ③ ④ ⑤
설상스포츠 (스노보드, 스키) ① ② ③ ④ ⑤
빙상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① ② ③ ④ ⑤

관광활동
문화유산, 자연명승지 관람 ① ② ③ ④ ⑤
테마파크 가기,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가기 ① ② ③ ④ ⑤
지역축제 참가 ① ② ③ ④ ⑤
유람선 타기 ① ② ③ ④ ⑤
드라이브 ① ② ③ ④ ⑤
삼림욕 ① ② ③ ④ ⑤
온천, 해수욕 ① ② ③ ④ ⑤
해외여행 ① ② ③ ④ ⑤

취미오락활동
아웃도어 활동(등산, 낚시, 캠핑, 드론 등) ① ② ③ ④ ⑤
생활 공예 (십자수, 비즈공예, D.I.Y, 꽃꽂이) ① ② ③ ④ ⑤
바둑 / 장기 / 체스 / 보드게임 ① ② ③ ④ ⑤
겜블 (경마, 경륜, 카지노, 카드놀이, 고스톱, 마작 등) / 복권 구입 ① ② ③ ④ ⑤
이색/테마카페 체험(방탈출, VR, 낚시카페 등) ① ② ③ ④ ⑤
요리하기 / 디저트, 음료 (커피, 차)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인테리어 (집, 자동차) ① ② ③ ④ ⑤
반려동물 돌보기 ① ② ③ ④ ⑤
노래방가기 ① ② ③ ④ ⑤
쇼핑 / 외식 ① ② ③ ④ ⑤
음주 ① ② ③ ④ ⑤
미용 (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등) ① ② ③ ④ ⑤
독서 / 만화책 / 신문 / 잡지보기 ① ② ③ ④ ⑤
수집활동 (스크랩 포함) ① ② ③ ④ ⑤
자기계발 및 학습 (어학, 기술, 자격증 취득 공부, 학원) ① ② ③ ④ ⑤
홈페이지 / 블로그 / SNS관리 / 인터넷 검색 / 채팅 ① ② ③ ④ ⑤
게임 (온라인, 모바일, 콘솔게임 등) ① ② ③ ④ ⑤
모바일콘텐츠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VOD 시청 ① ② ③ ④ ⑤
클럽 / 나이트 / 디스코 / 캬바레 가기 ① ② ③ ④ ⑤
음악감상 ① ② ③ ④ ⑤
라디오 / 팟캐스트 청취 ① ② ③ ④ ⑤

휴식활동
목욕 / 사우나 / 찜질방 ① ② ③ ④ ⑤
TV시청 (DMB / IPTV 포함)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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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① ② ③ ④ ⑤
낮잠 ① ② ③ ④ ⑤
아무것도 안하기 ① ② ③ ④ ⑤

사회 및 기타활동
사회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종교활동 ① ② ③ ④ ⑤
가족 및 친지방문 ① ② ③ ④ ⑤
잡담 / 통화하기 / 문자보내기(모바일메신저 메시지 사용 포함) ① ② ③ ④ ⑤
친구만남, 이성교제(데이트) / 미팅 / 소개팅 ① ② ③ ④ ⑤
계모임 / 동창회 / 동호회 / 사교(파티) 모임 ① ② ③ ④ ⑤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 ① ② ③ ④ ⑤

현재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여가활동이지만,
향후 상황이 개선된다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한 가지 적어주십시오.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해주십시오.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년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귀하가 거주 중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제주도 내 ② 타 지역

귀하의 최종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라도 졸업으로 간주)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⑤ 기타

◆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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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Z Generation’s Perceived
Values and Tendencies in Consumption and

Their Leisure Activities

by Min-hye Hong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MZ generation collectively represents a pairing of two groups, from late

teens to early 40s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respectively). Since it is

not reasonable to view that both groups have homogenous characteristics,

this paper explores different influence relationships between each group's

values and tendencies in consumption and their leisure activities. By

doing so, it not only attempts to explain those young generations' leisure

activities but also understands the unique characteristics, consumption

values and tendencies, and patterns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of

the two generations that have emerged as the core leisure consumers.

To do so, a survey was conducted on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who

reside inside and outside Jeju Island. With a total of 240 samples

collected, correla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a statistical software, SPSS 21.0.

The results suggest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enerations regarding the tendencies for money-sav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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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sciousness about others, which are sub-factors of consumption

tendenci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lso

observed in the sports watching/participation activities, which are

sub-factors of leisure activities. In relation to the impact relationships, it

was revealed that consumption values significantly affected consumption

tendencies. On the other hand, consumption values and tendencies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leisure activities.

Collectively this paper investigate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consumption tendencies and leisure activities by classifying the MZ

generation into two groups.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segment

the MZ generation in a more delicate approach. Moreover, it was

revealed that consumption values affect consumption tendencies, whereas

consumption values and tendencies affect leisure activiti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a continuous effort to combine consumption

values and tendencies with various disciplines in consumer-targe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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